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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계획 평면도 

080. 사그레라 지역의 철도 지하화와 지상부 공 

원화 조감도 

081. 사그레라 지역의 철도 지하화와 지상부 공 

원화 입단면도 

082. 도시 교통 인프라와 아날로그 랜드스케이 

프 자연의 융합 사례 

083. 마나자레스강 양안 도로 지하화 부분 입구 

084. 마나자레스강 양안 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 

상부 공원화: 윗 부분에 아르간수엘라 보 

행교가 보인다. 

085. 마나자레스강 아르간수엘라 보행교: 교량 

이 강의 중간 부분에서 엇갈린다. 

086. 마나자레스강 지상부 공원화(1): 아날로그 

랜드스케이프 자연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087. 마나자레스강 지상부 공원화(2)_아날로그 

랜드스케이프 자연과 놀이의 융합 

088. 한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향점 읽 

기(왼쪽부터): 1. 산업화시대 한강은 강 

남·북을 분리·단절시키는 장애물. 2. 디 

지털 과학의 시대 한강은 강남·북을 연결 

하고 하나로 융합시키는 판(surface)으로 

작동되어야 함. 3. 한강은 하안의 생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박제된 생태공간의 개 

념에서. 4.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전개와 함 

께 디지털 랜드스케이프 도시 시대의 한강 

은 강남·북의 공간과 문화와 생태를 연결 

하고 혼성·융합시키는 문화에코톤(cultural 

ecotone)의 메가 벨트화 개념의 공간으로 

전이가 필요함. 

089. 한강 양안 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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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한강 둔치 재자연화. 도로 지상부 공 
원화, 주변 도시지역의 공원복합용도지구 

화 모델 

090. 한강 둔치 재자연화 및 도로 지상부 공원 

화 모델 

091. 한강 양안 도시지역의 문화에코톤 모형 

092. 한강 메가 벨트화 지역 개념도 

093. 오버 브릿지를 활용한 프랙털 지표화 

094. 건물 옥상을 활용한 프랙털 지표화 

095. 벽면을 활용한 프랙털 지표화 

096. 지표판의 입체적 프랙털화 

097. 아날로그 랜드스케이프 자연 작동을 위한 

프랙털 지표판 모형 

098. 현행 도시용도지역제: 주거, 상업, 공업, 녹 

지 등 용도와 관련 지구로 구분되어 있음. 

099. 그린 인프라 용도지구 적용 사례: 도심, 준 

도심, 외곽 지역 등에 따라 제1, 2, 3종 지구 

로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100. 공원복합용도지구 모형: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인 경우, 주변부 도시지역에 공원 기반 

의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 용도를 융·복  

합화하여 공원을 도시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 

101. 파크바니즘 사례(1): 주거단지 디자인 

102. 파크바니즘 사례(2): 뉴욕, HIGH LINE 

103. 파크바니즘 사례(3): 도로의 공원화 

104. 아키바니즘 사례(1) 

105. 아키바니즘 사례(2) 

106. 아키바니즘 사례(3) 

107. 디지털 기술 시대의 두뇌 

108. 수평적 프랙털 패턴 

109. Sze 의 작품으로 본 수평·수직적 네트워크 

도시 모형 

110. 수평·수직적 네트워크 도시공간 디자인 
 
 
 

12 __ 

 

사례 
111. 도시의 시냅스: 아날로그 랜드스케이프 자 

연 구축 모형 

112. 디지로그 랜드스케이프 도시의 모형 

113. 바이오 미세먼지 필터 도시 가상: 캐나다의 

건축가 Claude Cormier가 거리에 단 붉은 

공들의 작품_ 바이오 융합 기술을 활용해 

도시공간에 미세먼지를 필터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114. 디지로그 랜드스케이프 도시의 모형 : 수 

평·수직적 흐름의 네트워크로 초연결의 

아날로그 랜드스케이프 자연처럼 작동하 

는 도시에 대한 상상 : 뉴욕, Brooklyn, 

2100, Mitchell Joachim의 디자인 



 

 

 

 

 

 

 

 

 

 

 

 

 

 

 

 

 

 

 

 

 

 

 

 

                

 

                                 사피엔스 고유의 문화 유전 형질에 의해 아날로그 랜드스케이프 자연의 서식지에서 확장된 표현형(extended 
                       phenotype)으로 발현된 도시의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도시는 아날로그 랜드스케이프 자연으로부터 뿌리를 박고 태 
                                   어나 고대도시로부터 현대도시로까지 진화해 오면서 결코 아날로그 랜드스케이프 자연의 생명줄을 놓지 않았다. 루이스 
                                   멈포드(1990)의 저서「역사 속의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들을 중동,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 대륙별, 
                                      시대별로 발췌·분류하여 표시해 보았다. 도시는 긴 진화의 과정에서 도태되기도 하지만 유전력을 가지고 끝없이 생명력을 
                                     유지하며 생존해 오고 있다. 
 



 
 
 
 
 
 

 
정창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미래 도시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미래 도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 도시는 앞으로 다른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4차산 

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과 도구들은 우리의 도시를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궁금한 독자라면, 우리 시대의 석학 조세환 교수의 

「진화도시학의 서막: 디지로그 랜드스케이프 도시 시대의 전개」를 펼쳐 보자. 

 
 

진화도시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선보인 조세환 교수는 한양대 도시대학 

원 원장,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재)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국제공 

원 및 행정레크리에이션연맹 한국위원장, 용산국가공원추진위원회 위원 및 

추진협의회 의장, 국가건축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 행복도 

시 총괄자문위원 등으로 활약하였으며, 지금도 왕성한 학문 활동을 전개하 

고 있는 이 시대의 석학이다. 

 
 

2005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조경학과 도시·건축 분야의 융합과정을 한 

양대 도시대학원에서 프로그램 개설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전공을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후학들을 양성해 현재까지 

210여 명의 석·박사를 배출한 바 있다. 그의 저서「진화도시학의 서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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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스케이프 어바니스트로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진화도시학이라는 관점 

에서 도시의 역사를 통섭적으로 풀어 쓴 것이다. 

 
 

다른 도시사 저술과 다르게 이 책의 차별성은 도시를 인간 유전자의 확장 

된 표현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종의 진화와 마찬가지로 도시 역시 인간의 

문화 유전자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진화한다는 관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문화 유전 형질이 발현되는 확장된 표현형으로써의 도시는 

‘유기체적 랜드스케이프 도시’에서‘기계적 랜드스케이프 도시’로 또 ‘디  

지털 랜드스케이프 도시’나,‘디지로그 랜드스케이프 도시’로 진화하고 있 

지만, 인간 유전자의 98.4%를 차지하고 있는 생물학적 또는 자연적 유전자 

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는‘아날로그 랜드스케이프 자연’과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다. 마치 4 차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 

학이 도가사상(Taoism)과 엉킨듯한 프랙털한 분위기가 책 전반을 관류하고 

있다. 

 
 

오랜만에 보는 본격적인 연구서적. 읽는데 다소 힘들 수 있는 고급 어휘 

가 많이 등장해 난해한 부문이 있는 책이지만 삽화가 많아 독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해 노력한 조세환 교수의 정성이 묻어 있는 책. 도시의 역사를 진화론 

적 관점에서 서술한 유려하고 섬세한 글이다. 인간의 문화 유전자가 도시의 

진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반대로 유기체로서의 도시진화가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사유의 폭을 넓히고 싶다 

면 반드시 읽어야 할 명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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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환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교수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인간에게 자연은 어떤 존재일까? 아니면 자연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로 다 

가올까? 또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호칭하면 우린 어떤 느낌이 들까? 호 

모 사피엔스와 자연을 동시에 올려놓으면 자연은 또 어떤 느낌과 의미로 우 

리에게 다가올까? 인간(Human Beings)과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비록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어감과 느낌은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왠지 서로 다른 존재일거란 

느낌이 든다. 정말 그럴까? 

 
 

『진화도시학의 서막 : 디지로그 랜드스케이프 도시 시대의 전개』는 도시 

를 매개로 사피엔스와 인간, 자연과 사피엔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묘한 

관점과 방법으로 새롭게 풀어나가는 마법을 선보인다. 항상 도시와 자연, 인 

간과 자연의 이분법적 구조와 인식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세상을 저자는 

도시와 자연과 인간을 진화론에 올려놓고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유전적 조상을 갖는 실체로 바라본다. 완전한 관점의 대전환이다. 어떻게 

이런 관점으로 도시, 자연,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었을까? 놀라 

울 뿐이다. 과학적·인문학적 상상력의 극치다. 결코 가볍게 넘겨보아서는 

안 될 묵직함이 이 책속엔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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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조경학 기반의 도시학을 전공한 학자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유일 

하게 자연을 문화라는 실체로 받아들이고 자연과 도시의 융합을 통해 건강 

하고 쾌적한 환경를 만들어보자는 비전과 패러다임, 실천 수단을 강구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스트(landscape urbanist)다. 이 책은 한 단계 더 뛰어 

넘어 통섭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는 이 책에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기반 

으로 하여 복잡성 과학의 창시자 스튜어트 카우프만, 유전자 이론의 거장 리 

처드 도킨스를 비롯하여 앨빈 토플러, 제레드 다이아몬드, 유발 하라리, 에 

드워드 윌슨, 제레미 리프킨, 클라우스 슈밥 등 동시대 글로벌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인류사적·자연사적·문화사적·과학사적 스토리를 씨줄 날줄로 

엮어 문화집합체 도시의 역사를 생물체의 진화사로 재해석해 냈다. 대단한 

통섭의 상상력이다. 그럼으로써 저자는 진화도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장르를 개척하였다.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 즉 독자들이 읽어내야 하는 포인트는 명확한데 쉽 

게 범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논리 전개는 일관되지만 사용되는 용어, 어 

휘가 만만찮기 때문이다.‘자연’이라는 용어가‘아날로그 랜드스케이프 자 

연’으로 새롭게 변신하고‘도시’라는 용어가‘유기체 랜드스케이프 도시’ 

‘기계적  랜드스케이프 도시’,‘디지털 랜드스케이프 도시’디지로그 랜드스 

케이프 도시’로 발현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과 자연과 도시를 각각의 

분절된 마디 또는 개체로 보지 않고 통섭된 진화의 스펙트럼으로 풀고 엮어 

가기 위한 전략이다. 랜드스케이프를 매개로 삼아 진화론을 도시라는 실체 

에 적용할 수 있었고, 진화도시론은 생물학적 문화진화론으로 되먹임된다. 

 
 
 
 
 

 
__ 17 



 
 
 
 

 
저자는 진화론의 핵심인 98.4% 대 1.6%라는 공공연한 인간 유전자의 비 

밀 해석을 통해 종국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도시역사를 쓴다. 미래 

역사의 종국에는 4 차산업혁명이라 부르는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등 과학 

기술들의 거듭제곱 융합을 통해 삭막한 무생명의 도시가 자연이 살아 움직 

이는 것과 같은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쾌적한‘디지털 랜드스케이프 도시’로 

진화해 간다는 것이다. 이른바 저자가 주장하는‘디지로그 랜드스케이프 도 

시’의 탄생이다. 

 
 

저자는 이것을 유발 하라리가 주장하는 새로운 인류, 호모데우스급 도시 

의 진화에 비유하였다. 서평자는 이 책을 조경, 도시, 건축, 과학, 환경, 생태, 

인문, 사회, 문화 등을 통섭한 동시대의 명저로 추천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002. 도시 작동의 모식도: 인간과 아날로그 랜드스케이프 자연 간의 괴리(ⓒGuallart) 

 

                                                                                  

                         인간 문명의 집합체이며 동시에 사피엔스의 서직지인 도시는 아날로그 랜드스케이프 자연에서 비롯되어 긴 진화의                                                          

                         시간을 거치며 현재까지도 여전히 자연에 기반을 두고 관계를 맺어 오고 있다. 이 다이어그램은 아날로그 랜드스케이                                          

                    프 자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피엔스가 자연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만큼 격리되어 있는가를 잘 설 
                         명해 주고 있다.「진화도시학의 서막」은 이런 관계의 진화 과정을 통섭적으로 열어 보고자 한다. 

 

 

 

 

 

 



 

 

 
 

 
서 문: 도시도 진화하는가? 
 
 

 
그렇다. 도시도 생물체처럼 유전되고 진화한다. 이 책을 처음 구상하면서 

떠올렸던 첫 번째 의문이었고 마침내 얻어 낸 결론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진화한다. 도시가 진화한다면 무생물 

인 도시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도시의 유전 형질은 무 

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진화한단 말인가?  두 번째 의문으로 이어진다. 매우 

흥미롭고 도전적이었으며 한 번에 답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명제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진화도시학이란 용어를 신기하게 받아들일 것 같다. 

혹자는 진화생물학, 진화심리학, 진화의학 등 진화론과 관련한 학문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의 표정을 지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도 한편 

으론 무언가 석연찮은 표정을 지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진화도시학이라 

니?  생물과는 거리가 먼 도시라는 무생물을, 또 생물과 무생물이라는 상이 

한 속성의 두 실체를 매개하고 연결시키며 진화의 화두를 던지다니. 

 
 

생물이 진화한다면 생물이 만드는 문화도 진화하는가? 이 명제에 대해 

자연과학자와 인문학자는 치열한 논쟁을 벌여 왔다. 생물로서의 인간도 진 

화라는 과정의 실체이지만 문화라는 인간 특유의 사회적 현상도 역시 진화 

한다는 것이 나름 지금까지의 성과였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의 유전 형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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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은 미약했다. 진화를 얘기하고자 한다면 유전자에 대 

한 이야기는 필수적 사항이다. 그런데 유전자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앙꼬 

없는 찐빵’격이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얻을 수 있다. 장대 

한 인간의 문명사를 호모 사피엔스란 생물종의 진화의 발자취를 통해 통섭 

적으로 서술한 제레드 다이아몬드와 유발 하라리의 역작「총·균·쇠」와「사 

피엔스」였다. 특히 하라리는 유인원에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 

하게 된 핵심 변이요소로‘인지혁명’을 지목하였다.‘없는 것을 있는 것처 

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즉 가상력’과‘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 

력, 즉 언어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인류 문명 진화의 근본이었다 

는 역설(力說)이었다. 이 논리들은 마치 피뢰침이 번개를 맞는 순간처럼 무 

언가 번쩍 뇌리를 때린다. 도시의 진화는 사피엔스 가상력의 진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설명해서 사피엔스 문화 유전 형질 발현의 진화와 관련된 것이 

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의 또 다른 힌트는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 

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확장된 표현형(expanded phenotype)’이라는 정 

말 특별한 이론이다. 진화는 오직‘생존’과‘번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다. 이 목표를 위해 생물들은 두 가지 수단을 갖는데, 바로‘유전자’와‘표현 

형’이다. 유전자를 후속 세대로 유전시키기 위한 이전 통로가 바로 생물체 

의 몸통인 것이다. 이 몸통을‘표현형’이라는 용어로 명칭한다. 

하천에 서식하는‘비버’라는 동물은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몸통인 표현형을 진화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잘라 하천 주변에 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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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환경까지도 자기 유전형질의 표현 

형으로 만들어 진화시킨다. 도킨스는 이것을 생물체의 확장된 표현형으로 

정의하였다. 유레카! 

 
 

도킨스의‘확장된 표현형’이론은 아르키메데스가 질량의 차이를 통해 

욕조 속에서 금관의 순정성 여부를 깨닫게 되는 통찰력처럼 저자에게 다가 

왔다. 인간의 유전자는 파리와 70%, 침팬지·보노보·오랑우탄 등 유인원과 

98.4%가 완전 일치한다. 인간은 1.6%의 유전자 차이로 말미암아 동물에서 

부터 벗어나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 된 것이다. 하라리가 얘기했던‘가상력’ 

과 언어를 통한‘소통력’과‘정보 공유력’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1.6% 

의 유전자 차이, 바로 그것이었다. 98.4%가 생물적 유전 형질이라면 1.6%는 

문화 유전 형질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특별하게도 1.6%의 문화 유전 형질을 지닌 사피엔스는 20만 년 이상을 수 

렵·채집 생활을 하며 들, 산, 계곡, 강, 바다 등 지구상의 아날로그 랜드스케 

이프 자연을 누비고 다녔다. 지금으로부터 겨우 1만 2천 년 전에 이르러서 

농업혁명을 일으켰고 농업적 생활은 이동에서 정착으로 삶의 방식과 터전 

을 바꾸었다. 뿐만이 아니었다. 가상력을 통해 자연을 다스리는 신의 종교 

를 내세움으로써 그를 대리하는 통치자 또는 왕은 정착민을 하나의 공간에 

서 정체성 있는 집단으로 묶어 많은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 

다. 도시는 이 과정에서‘가상력’이란 문화 유전 형질에 의해 발현된 호모 

사피엔스의‘확장된 표현형’이상 다름 아니었다. 

 
 

여기서 처음에 제기했던 두 번째 의문,“도시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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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전 형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린다.‘확장된  표현형’이론 

에 대비하여 본다면 표현형에 해당하는 비버는 인간으로 대체될 수 있고, 비 

버의 유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인간의 1.6%에 해당하는 문화유전자에, 비버 

의 확장된 표현형인 댐은 인간의 도시가 된다. 그러면 사피엔스의 유전자 중 

1.6%에 해당하는 도시의 유전 형질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그건 이 책을 읽 

으면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인간의 역사와 도시를 유기체 개념으로 본 선각자들이 이미 있었다. 바로 

그 유명한 역사학자이며 철학자인 아놀드 토인비(Anold Toynbee)와 문명 

연구가이며 철학자, 도시사학자이기도 한 루이스 멈포드(Luis Mumford)였 

다. 토인비는 역작「역사의 연구」에서 인간의 역사를 문명사 관점에서 문명 

그 자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본다. 그에게 역사란 유기체적인 문명의 주 

기적인 생멸의 과정인 것이다. 멈포드 또한 문명사적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역사 속의 도시」라는 저서에서 도시를 유기체로 바라보았다. 그 역시 토인 

비처럼 도시도 생멸하는 유기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책을 쓰면서 

두 분의 선각자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무형, 유형의 사물 

을 유기체로 바라보는 관점, 그것도 오래 전에 말이다. 

 
 

도시가 무생물의 실체일지라도 진화를 한다는 맥락에서 토인비나 멈포드 

처럼 저자도 도시를 유기체로 간주하고자 하였다. 사람도, 생물도 유기체처 

럼 움직이고 변화해 가지 않겠는가?  그 터전은 자연이고 자연 또한 끊임없 

이 변화하고 진화해 가는 실체 아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자연에서 비롯된 

도시를 환원적 관점에서 서로를 상이한 실체로 구분하고 단절시키는 이분 

법으로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 뿌리도 사실 같다. 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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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98.4% 대 1.6%의 비율로 생물적 유전 형질과 문화적 유전 형질의 발 

현 형태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몸통이고 생명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고 소통시키는 매개체로서 랜 

드스케이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전체를 통일된 논리로 이끌어 가고자 하 

였다. 순수한 자연을 거론코자 할 경우에는‘아날로그 랜드스케이프 자연 ’, 

도시를 거론코자 할 경우에는 인간의 문화 유전 형질이 발현되는 도시의 양 

상에 따라‘유기체 랜드스케이프 도시 ’,‘기계적  랜드스케이프 도시 ’,‘디지 

털 랜드스케이프 도시’등으로 명명하였다. 더 나아가 4 차산업혁명 시대의 

전개와 함께 막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도시화 양상을‘디지로그 랜드스케이 

프 도시(Digilogue Landscape City)’로 정의하였다. 디지털 기술 종교에 의 

해 아날로그 랜드스케이프 자연과 디지털 랜드스케이프 도시가 융합되고 

통섭되어 일체가 되는 호모 데우스(Homo Deus)급의 미래역사 도시다. 

 
 

다윈은 진화나무를 통해 생물 진화를 설명하였지만 본 저자는 진화도시 

의 나무를 이용해 도시의 진화를 설명코자 하였다. 진화도시나무는 아날로 

그 자연에 뿌리박은 도시나무였다. 신기하게도 도시나무는 아날로그 랜드 

스케이프 자연에 뿌리박고 있었고 도시나무는 고대도시의 출현에서부터 현 

대 도시까지 끊임없이 아날로그 랜드스케이프 자연의 생명수와 영양분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진화도시나무의 미래역사는 어떻게 진화해 갈까?  이 책 

을 읽고서 통찰의 가상력을 한 번 띄어 보시길 기대한다. 새로운 미래산업 

서비스와 비즈니스의 영역이 거기에 있다. 

 
 

이 책을 읽을 조경, 도시, 건축, 토목, 환경 등 관련 전문가는 물론이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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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와 4 차산업혁명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미리 감사와 함께 죄송 

                         의 마음도 전한다. 문자 그대로 진화도시학의‘서막’에 해당하는 책이기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 

                      한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독자가 이 책을 통해 도 

                        시 관련 분야 간 융합과 통섭, 연결과 매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다. 무엇보다도 도시진 

                             화학에 대해 서막을 열었으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더 발전된 

                              학문으로 진화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저서를 쓰는데 저의 한양대 공과대학원, 도시대학원 조경 

                           학과 석·박사 제자들의 많은 성원이 있었다. 특히 도시대학원 랜드스케이 

                        프 어바니즘 연구생들에게 깊은 고마움의 마음을 남기고 싶다. 그들은 혹시 

                        나 저자가 건강을 상할까봐 우려와 걱정까지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박 

                             사과정의 강성우, 이규리와 석사과정의 이해민, 이소현 등 4인에게 깊은 고 

                            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2018. 3. 15 

               한양대 도시대학원 신소재공학관 6층 14-626호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詩景雲房에서 저자 조 세 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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